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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완성차업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높은 판매실적을 달성,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한

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

의 11월 판매실적을 종합하면 반조립제

품(CKD)을 포함한 내수는 12만7천157대

로 전년보다 3.3%, 해외 판매는 54만9천7

44대로 14.7%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68

만397대)은같은 기간 대비 12.9%늘었다.

현대차는 11월 한 달간 국내 6만926대,

해외 29만253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

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으나 수

출이 13.8% 늘어 전체 판매량은 10.7%

증가했다.

기아는 국내 5만2천200대, 해외 20만6

25대 등 총 25만2천825대를 판매해 전년

보다 15.0%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13.4%, 해외에서는 15.4

% 늘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반도체 부품 공

급 부족 상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

고 신형 그랜저 등 경쟁력 있는 신차 판

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상황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

(SUV) 토레스 판매 호조가 계속되면서

전년 동월보다 27.8% 증가한 1만1천222

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6천421대, 수출은

4천801대다.

쌍용차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지

난달 28일 하루 평택공장 가동을 중단하

기도 했으나 내수 시장에서 토레스의 선

전, 헝가리·호주 현지 판매 증가 등에 힘

입어 전체 판매 실적은 증가했다.

2만803대를 판매한 한국GM은 전년보

다 판매가 86.2%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

일블레이저가 형제 모델인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1만6천369대 팔려 수출 시장

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1만7천333대를 판매한 르노코리

아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내수는 5천553대로 전년 동기 대비 9.4

% 줄었고 수출 판매는 1만1천780대로 0

.3% 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

다. /기수희기자븡연합뉴스

국내완성차5사11월판매전년比12.9%늘었다
현대차 “신형 그랜저 등 판매본격화땐 계속 개선될 것”

쌍용차토레스·GM트레일블레이저호조…르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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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산차와 수입차의 신차 등록

대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11월 신차 등록 대수는 15만7천129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6% 증가했다. 전

월보다는 11.7% 늘었다.

이 중 국산차 등록 대수는 12만7천620

대로 전년 동월 대비 5.3% 늘었다. 전월

보다는 10.2% 증가했다.

수입차 신차 등록 대수는 2만9천509

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41.5%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18.9% 늘었다.

국산 브랜드의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

는 기아 4만3천931대, 현대차 3만6천531

대, 제네시스 1만1천715대, 쌍용차 6천5

71대, 르노코리아차 5천741대, 쉐보레 2

천736대 순으로 많았다.

모델별로는 기아 카니발이 6천803대

로 가장 많이 등록됐고 기아 쏘렌토(6천

167대), 현대차 아반떼(5천875대), 기아

스포티지(5천635대), 현대차 캐스퍼(5

천555대) 순이었다.

수입차 신차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7천734대를 팔아 전월에 이어 1

위를 차지했다. 이어 BMW 7천209대,

볼보 2천615대, 폭스바겐 1천943대, 아

우디 1천667대 등의 순이었다.

모델별로는 벤츠 E클래스가 2천368대

로 가장 많았고 BMW 5시리즈 2천231

대, 볼보 S90 1천304대, 폭스바겐 티구안

1천113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11월 신차등록 국산·수입차 모두 증가븣기아븡벤츠 1위

카니발·벤츠E클래스모델별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스코틀랜드 자동

차 기자협회(ASMW)가 주관한 ‘스코

틀랜드 올해의 차(SCOTY)’에서 총 4

개 부문을 수상했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스포

티지는 올해의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

차(SUV)와 올해의 하이브리드카 등 2

관왕을 차지했고 전용 전기차 EV6는 가

격 4만파운드 이상 전기차 부문에서 올

해의 차로 뽑혔다.

제네시스 GV70은 올해의 중형 SUV

로 선정되며 지난해 스코틀랜드 올해의

럭셔리 SUV에 오른 GV80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총 12개 부문 가운데 가

장 많은 4개의 상을 차지했다.

ASMW 측은 “패밀리 SUV 부문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차급이지만 스포티

지는 역동적인 디자인, 넉넉한 실내공간

등 많은 장점이 있었다”며 “EV6는 주행

거리, 충전 기술, 가속 성능을 내세워 경

쟁 차를 압도하는 승자가 됐다”고 평가

했다.

GV70에 대해서는 “동급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실용적인데다가

주행 성능도 훌륭하다.전동화 모델이 있

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기아 스포티지 2관왕븣EV6·GV70도 선정

현대차그룹 ‘스코틀랜드올해의차’ 4개상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이스코틀랜드자동차기자협회가주관한 ‘스코틀랜드올해의차’에서총4개부문을수상했다.사진은올해의패밀리스포츠유틸리티차

(SUV)와올해의하이브리드카등2관왕을차지한기아스포티지. <현대자동차그룹제공>

현대자동차는 최근 고성능 N브랜드

의 전동화 기술을 담은 ‘롤링랩(Rolling

Lab)’ 개발스토리 영상을 공개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움직이는 연구소’로 불리는 롤

링랩 개발과정을 담고 있다. 롤링랩은

모터스포츠에서 영감 받은 고성능 기술

들을 양산모델에 반영하기에 앞서 연구

개발 및 검증하는 차량이다.

현대 N브랜드는 기존 RM(Racing M

idship) 시리즈에 이어 차세대 전동화

차량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름의 롤링랩

시리즈를 선보였다.

RM은 현대차가 고성능 차량에 탑재하

기 걸맞은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노하우

를 습득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로해당프로젝트를위해개발한

콘셉트카시리즈를RM시리즈라부른다.

이번 영상은 RN22e, N Vision 74 개

발과정을 공개해 N브랜드가 선보일 고

성능 자동차의 미래를 전달한다.

RN22e는 N브랜드의 첫번째 E-GMP

(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기반 고성능 차량으로, 2015년 브랜드

론칭 이후 추구해온 ‘운전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 비전 3대 핵심

요소인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

곡선로 주행 능력) ▲레이스 트랙 주행

능력(Race Track Capability) ▲일상

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를

보여주는 모델로 등장한다.

N Vision 74는 최초의 수소 하이브리

드 롤링랩으로 고성능 차량에 대한 N브

랜드의 중장기적 비전을 보여준다.

이번 영상에는 아이오닉 5 N이 세계

최초로 공식 등장한다. 약 3초간 롤링랩

과 나란히 달리는 아이오닉 5 N은 ‘픽

셀’과 ‘체커 플래그’에서 영감을 받아 제

작된 N 전용 위장막에 둘러 싸여 있다.

/기수희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 N 등 븮롤링랩븯 개발스토리 영상 공개

현대자동차는최근고성능N브랜드의전동화기술을담은롤링랩(Rolling Lab)개발스토리영상을공

개했다.사진은디자인개발단계에있는‘NVision 74’클레이모델.

CMYK


